
 

▣ 자료문의: 제이앤티씨 박장우 상무 (010-6286-5466)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10-3686-2279)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2.25 

제이앤티씨, ‘국내업체에 폴더블용 강화유리 공급 논의’ 사실 아니다 

▶ 글로벌 영업 목표로 중화권 기업 대상 샘플제품 공급 및 완성도 테스트 中 

 

[2020-02-25] 3D커버글라스 및 스마트폰 커넥터전문기업 제이앤티씨(대표 김성한)는 25일, 폴더

블용 강화유리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회사 입장을 표명했다. 

 

제이앤티씨측은 “최근 시장에서 ‘당사가 삼성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강화유리 공급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글로벌 영업 목표에 맞춰 중화권 대상의 샘

플제품 공급과 완성도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회사의 공식입장 발표의 배경은 “사실이 아닌 내용 확산으로 투자자 시장 내 오해와 혼란

을 최소화하고 연관기업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제이앤티씨 김성한 대표이사는 “다음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진행된 기업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내용과 앞으로의 비전을 정확하게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관계자를 인용해 ‘제이앤티씨가 삼

성디스플레이에 폴더블용 강화유리 공급을 논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회사 공식입장도 아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B2B 기업으로 홍보마케팅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상장을 계기로 투자자와 지속적

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기업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IPR시스템과 조직을 

갖춰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이앤티씨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강화유리 선도기술로 전세계 스마트폰 디자인 차별화

를 견인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이러한 기술경쟁력 기반 글로벌 TOP 디스플레이 3사를 비롯해 

신규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 상당수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급성장 했고, 지속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3월 4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